
2026년 5월 14일 목요일14 기획

꿀벌로일군50년, 한국양봉의길을바꾸다

현장기반자동사양기등50건넘는기술개발

양봉산업구조개선이끌며30여개국수출성과

체험 교육공간확장통해꿀벌가치홍보주력

50년이넘는세월동안한국양봉기술의발전을이끌어온오금석대표는 많은사람들에게꿀벌

이얼마나중요한존재인지알리고, 다양한봉산물을통해건강증진에기여하고싶다 고소회를

밝혔다.

사람사는이야기

오금석 ㈜야생앤더비대표

반짝이는광채는 없지만 꿀벌은 인간

에게 어떠한 보석보다 귀중한 존재입니

다. 많은사람들에게꿀벌의중요성을알

리는게목표입니다.

50년이넘는세월동안한국양봉기술

의 발전을 이끌며 우수한 품질의 봉산물

생산에앞장서온사람이있다.단순한생

산자를 넘어 현장의 불편을 기술로 바꾸

고,영세했던산업구조를개선하는데기

여한오금석㈜야생앤더비대표(76)가그

주인공이다.

그의양봉인생은무안농업고등학교재

학시절로거슬러올라간다.고등학교2학

년때실습장에들어온벌통세통이계기

가됐다.당시경험은단순한실습이아닌

진로를결정짓는전환점이었다.그는졸업

후곧바로양봉에뛰어들었고, 1969년성

인이되자마자본격적인양봉의길에들어

섰다.

당시양봉환경은열악했다.기자재는부

족했고,작업방식은대부분수작업에의존

했으며소득또한불안정했다.이러한현실

은오히려그에게문제의식을심어줬다.그

는단순히꿀을생산하는데그치지않고,

생산방식을개선하는데눈을돌렸다.

1983년광주하남공단에양봉기자재생

산공장을설립한것도그연장선이었다.

그러나 사업은 순탄치않았다. 수차례 위

기를겪으며9년가까운시간을버텨야했

다. 실패도 경험했지만그과정에서현장

의구조적문제를더깊이이해하게됐다.

전환점은 1990년대 후반에 찾아왔다.

그는양봉농가의노동력을줄이고생산성

을높일수있는기자재개발에본격적으

로나섰다. 연구조직이나대규모투자가

아닌,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개인적인

아이디어가빛을발했다.

이런아이디어는꿀벌을단순히돈벌이

로보는게아니라벌들의생태와성질등

의깊은이해에서나올수있었다.

그결과자동으로사료를공급하는자동

사양기,캡슐형로얄제리채취기,말벌같

은유해곤충을포획하는장비등다양한

기자재가탄생했다. 현재그가보유한기

술은국제특허와국내특허,실용신안등

을포함해50건이넘는다.

이기술들은국내를넘어해외에서도인

정받아일본,몽골등아시아국가뿐만아

니라미국,영국,독일등30여개국에수출

되며경쟁력을인정받고있다.

특히자동사양기보급은양봉산업에적

지않은변화를가져왔다.

그당시에주전자를들고다니면서벌

들한테사료를줘야했어요. 그렇게하다

보니키울수있는양도한정돼영세할수

밖에없었습니다.

기존에는사람이일일이먹이를공급해

야했지만, 자동화장비의도입으로작업

효율이크게개선됐다.

이러한변화는단순한작업편의개선을

넘어양봉산업의구조자체를바꾸는계

기가됐다. 노동력부담이줄어들면서사

육규모를확대할수있는기반이마련됐

고,일정한품질유지도가능해졌다.결과

적으로양봉이보다안정적인소득산업으

로자리잡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는평

가를받는다.

해당기술은전남도청이광주에있을당

시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시작해,전

국으로확대되며양봉농가에보급되기도

했다.개인의아이디어가정책으로이어진

것이다.

이같은공로로그는1999년농림부장

관상, 2005년대통령산업훈장을수여받

았다. 이어 2007년에는 대한민국 양봉분

야명인으로선정되기도했다.

그의 활동은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았

다.전국을돌며꿀벌의생리와생태를활

용한양봉방법이나표준벌통등각종기

자재사용법등을교육하면서후학양성에

도힘썼다.

국내에만국한되지않고세계양봉대회

인 아피몬디아(APIMONDIA)와 아시아

양봉학회(AAA)등국제무대에서도활발

히활동하며한국양봉의위상을높였다.

특히 2015년 세계양봉대회의 국내 유치

과정은그에게가장기억에남는순간으로

꼽힌다.

최근그는양봉을넘어대중과의접점을

넓히는데에도힘을쏟고있다.

사옥근처에커다란규모의카페를만들

어가장좋은재료로빵과음료를선보이

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꿀벌과 친해질

수있도록정원을함께꾸몄다.실외정원

뿐아니라실내에도작은생태공간을마

련해 안전하게 꿀벌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꿀벌이 얼마나 중요

한존재인지알리고, 다양한봉산물을통

해건강증진에기여하고싶습니다.

인터뷰당일에도그는직접정원을가꾸

고 있었다. 꿀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진심이고스란히느껴졌다.

이러한노력은광주민간정원제2호지

정으로이어졌고, 카페더비(THE BEE)

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빠

르게입소문을타며명소로자리잡았다.

꿀벌과식물을함께체험할수있는공간

을조성하고, 꿀을활용한제품을선보이

는등양봉을산업이아닌문화로확장하

는것이다.

주말마다전국에서2000명이넘는사람

들이찾는이곳은단순한소비공간이아

닌생태교육의장으로자리잡았다.

이렇게좋은일도있지만그는최근양

봉환경변화에대한우려도숨기지않는

다. 5~6년 전부터세계적으로농약과환

경변화등을이유로꿀벌개체수가감소

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전반과연결된생태문제로이어질수있

다는점에서중요성이커지고있다.

지금도 비닐하우스에 꿀벌을 풀어 수

분을하도록만들고있어요.전세계식량

공급의약90%를점유하는주요작물100

종중 71종이꿀벌의수분작용에의존한

다고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했는데,

그만큼인간에게꼭필요한존재입니다.

오대표는한국양봉산업의미래에대

해서도 양적경쟁보다질적경쟁으로가

야한다 고강조한다.넓은토지를기반으

로한대량생산이어려운만큼,고품질봉

산물과기술중심의산업구조로전환해야

한다는것이다.

50년넘는시간동안한길을걸어온그

의행보는한국양봉산업의성장과정과

궤를같이한다.생산에서기술,그리고문

화로확장된그의도전은지금도현재진행

형이다.

글 사진=엄재용기자djawodyd0316@

카페옆에있는꿀벌정원은일반시민들이꿀벌과자연의생태에친숙하게다가갈

수있는공간으로만들었다. 광주민간정원제2호로지정된카페더비(THE BEE).


